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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논문을 심사하다 보면 ‘그동안’을 ‘그 동안’처럼 띄어 쓰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이런 것까지 띨 것은 없지 않느냐고 ‘그동안’으로 붙이 

기를 권고해 왔다살펴보다’를 ‘살펴 보다’처럼 띄어 쓰는 학생도 많아 그것도 일 

일이 고쳐 주곤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버릇인 셈이다. 

그러나 이 두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살펴보다는 사전마다 표제어로 올려 

놓고 있어 자신있게 붙여 쓸 것을 명령(?)할 수가 있으나， ‘그동안’은 많은 사전 

에 표제어로올라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학생이 독자적인판맨 따라 ‘그동얀 

으로 띄어 쓰겠다고 고집하여도 달리 뾰죽한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중고등학 

교 국어 교과서류에서는 으레 ‘그 동안’의 방식을 채택해 쓰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과연 ‘그동안은 띄어 써야 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그 

동안’을 복합어 (compound) 1 )로 인식하고， 따라서 붙여 써야 한다고 판단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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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였던 것은 아니다. 어떤 식 

으로 따져도 ‘그동안’은 복웹가 아니겠느냐는 판단에서였을 뿐이다. 가령 ‘그 동 

네， 이 동네， 저 동네’와 비교하여 ‘저 동안’이란 표현은 쓰이는 것 같지 않고， ‘이 

동안’도 ‘이 동네’만큼 자유롭게 쓰이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것만으로도 ‘그동안’은 

복합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다가 ‘그동안’의 ‘그’는 ‘이’나 .저’에 대립된 무엇을 

-가리키는 기능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응， 아까 말했던 그 동네 말이구나‘’에서와 

같이 앞에 나타났던 무엇을 가리키는 기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면 결 

국 ‘그’가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간직할 수 없을 정도로 ‘동안’에 밀착하여 버린 

것이며 ， 그로써 ‘그동얀은 숙어 (idiom)화되고2) 동시에 복협어가 된 것으로 보 

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동안’을 붙여 써야 한다는 생각의 근거였다. 

그러나 이 생각이 옳다 히여도 그것이 곧 국어사전， 또는 학교 교과서가 지키는 

규범을 무시하여도 된다는 뜻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도 

일단 규범으로 선포되었으면 다함께 지켜 나가는 것이 국민된 도리일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을붙여 쓰도록 지시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권고의 성격 

이라 할지라도 앞뒤가 안 맞는 처사일 수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을 붙여 쓰라고 종용한 명분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미리 엄 

격히 따져 보았던 것은 아니나 굳이 내세운다면， 첫째 국어사전 중에는 ‘그동안’ 

을 표제어로 올린 것도 있어 결과적으로 .그동안’은 띄어 써도 맞고 붙여 써도 맞 

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법하다. 또하나의 명분으로는 국어 교과서의 

띄어쓰기가 하나의 규범으로 삼기에는 불안한 상태라는 점을 내세울 수 있을 것 

1) 파생어의 상위 개념。l 아니고 파생어와 합께 합성어를 이루는 개념으로서의 복혐。l 

다. 이 용어 대신 합성어가쓰이기도하여 주의를요한다 (이익섭(1975) ， “국어 造語法

의 몇 문제" 東洋學 5 참조) . 

2) 복합어화의 과정을 숙어화와 관련시켜 설명한 것으로는 C. F. Hockett(1958) , A 

COUIse in Modern Linguistic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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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글을 쓸 작정이지만， 가령 ‘고등학교’나 ‘고유명 

사’ 등을 어느 사전에서나 복햄로 처리하고 있는데도3) 교과서에서는 철저히 

띄어 쓰고 있다. 이런 예는 ‘고등학교， 고유명샤 이외에도 일일이 예를 들기 어려 

울 정도로 많다. 이런 버릇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런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안타까우나， 한마디로 교과서 

의 띄어쓰기는 규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4) ‘그동안.을 붙여 쓰라는 

주문은 그래서 지금껏 주저없이 이어져 왔을 것이다. 

2 

그러던 중 최근 필자는 ‘그동얀을 붙여 쓸 좀더 확실한 근거를 찾아 나서기로 하 

였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 동시에 그동안 우리 국어사전들이 왜 그토록 엉뚱한 

혼란을 겪어 왔는지 그 까달을 알 수 없어 망연(-m然)해지지 않을 수 없는 심경에 

이르게 되었다. 아 글은 말하자면 그러한 심경의 일단의 피력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먼저 김민수 교수의 『國語 핸드북~(1960)을 찾아보았다. 한동안 열심 

히 참조하던 책인데， 또 그때마다 알쏟달쏟한 맞춤법 문제를 명쾌히 해결해 주던 

책인데 근래에는 직접 국어사전을 참조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버릇이 바뀌어 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은 여전히 좋은 안내서였다. ‘그동안’ 

이 표준어임을 일러 줄 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1933: 76)인 것까지 밝혀 주었던 것이다. 

다시 『사정한조선어 표준말모음.~ (이하『표준말모음J)으로가본다. 거기에는 

3) 물론 중학고까 6년제여서 고퉁학고까 생기기 이전에 간행된 r큰사젠 등은 예외다. 

4) ‘고유명샤 둥을 띄어 쓰는 버릇은 r한글 맞춤법』에서도 볼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부 

분이 아닐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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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이 ‘그사이’와 짝이 되어 ‘비슷한 말’의 예로 올라 었다. ‘비슷한 말’의 예로 

는 ‘씨/씨앗， 잔디/떼， 쓰라리다/쓰리다， 맛있다/맛나다， 부슬부슬/보슬보슬’ 동 

얼마간 이질적인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일종의 복수 표준어에 해당하는 예들이 

라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어떻든 여기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곧 그것들이 당당히 

표준어로， 동시에 한 단어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함에는 틀림없다 l'國語 

핸드북』의 처리도 그 뜻을 받아들인 것일 것이다 5) 

그렇다면 ·그동안’을 사전에 올리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는 그런 일이 빈번히 있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먼저 r큰사전J (1947)을 가 

보기로 하자. ‘그동안’ ， 없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여기에서부터 싹트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표준말 모음』과 『큰사전J은 다같 

이 한글학회에서 주관한사업이다. 그런데 왜 이런 차질이 생겼는지 우리로서 

는 헤아릴 길이 없다. 더욱이 r큰사전』에 ‘그사이’는 올라 있다. 이 이상한 일 

은 한글학회의 1992년판 『우리말 큰사전』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큰사전』에 

서 ’그동안’을 빠뜨린 사건이 이 이후 ‘그동안’의 띄어쓰기에 계속 혼란을 몰고 

온 직접적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3 

그러면 ’그동안’의 띄어썩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사전들이 보여 준 혼란상이 

어떠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실태를 좀 더듬어 보기로 하자. 

앞에서 r우리말 큰사첼(1992)에 ‘그통안이 올라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5) 필자는 r출판의 이론과 실제J (1985)에 실려 있는 ‘혼통하기 쉬운 말’ 부분도 찾아보았 

는데 거기에도 ‘그동안’은 붙여 쓰도록 되어 있었다. 무엇이 그 근거였는지는 모르나 이 

회숭의 r국어대사전』에서 ‘그동안·을 표제어로 실리는 일 등 한편에서는 r표준말 모음』 

의 규청을 따르는 바른 천통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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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있다 w금성판국어대사전J (1991/1996)에도 ‘그동안f은올라있지 않다 w동아 

새국어사젤(1990/1994)에도 ‘그동얀은 없다. 그리고 후술할 신기철 ·신영철 

(1986)의 前身인 『표준국어사첼(을유. 1958)에도 ‘그동안’은 올라 있지 않았다. 

반면 ‘그동안’이 표제어로 올라 있는 사전도 꽤 있다. 이희승의 『국어대사전J (민 

중. 1961/ 1994). 홍웅선 • 김민수의 『종협국어사전J (어문각. 1968) 둥을 그 대 

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기철 • 신영철의 『새우리말큰사전J (三 

省이데아. 1986)은 제7차 수정 증보 제 1판이라 되어 있는데 앞에 말한 『표준국 

어사전』에 없던 ‘그동얀을 올려 놓고 있다. 

특기할 것은 1920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朝蘇購￥典』에 ‘그동안’이 올라 

있다는 사실이다그동안’ 항을 보면 ‘그사이’와 같은 의미라 풀이하고， 역시 표제 

어로 올라 있는 .그새l ’ 항에서 뜻풀이를 해 놓고 있는데 이로 보면 나중 『표준말 

모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미 이때 어떤 형식으로든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그동안’이 일찍이 『표준말 모음a보다 먼저 사전에 

올라 있던 사실은 오늘날의 현실과 비교하면 기이한 느낌마저 준다. 일찍부터 호 

적에 올라 있던 몸이 어떤 운명의 장난으로 그처럼 기구한 수난을 겪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일 것이다. 

4 

앞에서 보면 ‘그동안?에 대한 처리에서 우리 사전들은 크게 둘로 갈려 있다. 한 

마디로 혼란을 겪어 온 것이다 6) 그런데 ‘J ‘l-o] 에 대한 처리까지 묶어 보면 이 

6) 사전에서의 이러한 흔란은 자연히 우리 국민의 문자 생활에 혼란을 주었다. 필자가 최 

근에 읽은 r흔불J (최영희)에서는 .그 동안’으로 철저허 떡어 썼고 r모독'J (박완서)에서 

는 .그동안’으로 붙여 썼는데 그 좋은 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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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우리는 앞에서 ‘그동얀과 ‘그써’가 일종의 

복수 표준어로 『표준말 모음』에 올라 있음을 말한 바 있다. 이것은 두 단어가 같 

은 (적어도 비슷한) 성격일 것을 일깨워 준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j::::v써 별 

일 없겠지? "나 “그동안을/Y에를 못 침아서”에서 보듯。l 적어도 두 단어의 통 

사적 쓰엄에는 큰 채l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럽에도 이들에 대한 처리를 보 

면， 두 단어가 품사부터 다른 단어로 처리한 경우로부터 그 난맥상이 가히 가관 

이라 할 만하다. 。꽤에서 ‘그간’까지 묶어 이를 표로 보기로 한다그간’ 헝을 보 

면 대개 ‘그동얀이나 ‘그써’ 항으로 풀이를 돌리고 있어 三者는 서로 떼어 놓기 

어려운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새l 그간 

r큰사전』 x 。l

『우리말큰사전』 x 。l 。l

『금성판 국어대사전』 x 명/부 명 

『표준국어사전』 x 1 닙- x 

『朝蘇語離典』 名/副 名/副 x 

f국어대사전』 명/부 명/부 며。 

『동아 새국어사전』 x 명 며。 

『종합국어사전』 1 닙- 명 명 

r ̂ ß우리말큰사전』 명/부 며。 명 

‘그동안， 그사이， 그간은 운명을 같이할 단어일 것이다. 하나?t 사전의 표제어 

로 오르면 나머지도 다 오르고， 하나가 명사 및 부사로 분류되면 나머지도 그렇 

게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의 표에서와 같은 혼란이 어떻게 정당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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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들과 관련된 또다른 혼란도 있다. ‘그동안’ 및 ‘그사이’를 사전에 올렸 

느냐 안 올렸느냐에 따라 뜻풀이 부분에서 이들의 띄어썩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뿐더러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가령 ‘그동안’을 (‘그사 

이’와 함께) 표제어로 올려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붙여 썼으면서) 뜻풀이 부분 

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금성판 국어대사전』의 ‘그써’ 

한 예를 제외하고는) 띄어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그 반대로 

‘그동안’을 표제어로 올리지 않은 사전에서는， 아래의 『새국어사전』의 실례에서 

보듯이 뜻풀이에서 ‘그동안’을 붙여 쓰고 있다. 

『크e-A}: ’~져ι ” 그-간 〈이 〉 그사이 

『국어대사전』 그-간 〈명 〉 그동안， 그사이 

그-동안 〈명 )(부〉 그 사이 

그-사이 〈명 〉 그동안 

『종협국어사전』 그-간 〈명 〉 그통안， 그사이 

그-동안 〈부〉 그사이 

그-사。1 〈명 〉 그동안 

『금성판국어대사전』 그-간 〈명 〉 과‘}이 

『동아국어사전』 그-간 〈명 〉 그동안， 그사이 

그-사이 〈명 〉 그동안 

5 

이상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얽힌 여러 사전에서의 난맥상을 너무도 생생히 보 

았다. 연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별로 그럴 만한 원인도 없는데 이런 사태가 빚어 



202 새국어생활 제7권 제l호(’97년 봉) 

졌음도 보았다. 그런데 ‘그동얀과 아주 비슷한 사정을 가진 단어로 ‘여러가지’가 

하나 더 있다. 엮시 일찍이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J (p . 69)에 ‘여러가지’는 

‘각종’ 및 ‘각색’과 더붙어 복수 표현로 올라 있고， 그 품사가 명사임도 밝혀 주 

고 있다. 그런데 아상하게도 이것 역λ1 r큰사전』에는 빠져 있고 r우리말 큰사전』 

이나 『금성판 국어대사전』 퉁에도 빠져 있다. 다행히 『국어대사전』이나 『새국어 

사전」에는 ‘여러가지’가 명사로 올라 있는데 이제 ‘그동안’과 함께 바른 운명을 찾 

아가야할것이다 

이상으로 그통안 우리의 사전이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해도 

달리 변명하기도 어렵지 않은가 한다. 이제 정말 정성을 다한 국어사전들이 나와 

야 하겠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결론은 간단하다그통얀은 붙여 쓰도록 하자. 

그리고 ‘여러가지’도 붙여 쓰도록 하자 


